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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영국의 사회철학자 라슬렛(Laslett, P.)은 인생을 4기로 구분했다. 제1기는 출생에

서부터 학업을 마무리할 때 까지의 시기로서, 이 시기의 특징은 ‘의존과 교육 및 훈

련’으로 정의된다. ‘경제적 독립과 사회적 의무 수행’의 제2기는 취업한 이후부터 퇴

직할 때 까지의 시기이며, 제3기는 퇴직후 건강하게 지내는 시기로서 이 시기의 과

업은 ‘자기성취’이다. 마지막으로 제4기는 건강이 쇠약해 진 후 죽음에 이를 때 가지

의 시기로서 이 시기의 특징은 ‘의존’으로 정의된다. 이처럼 인생을 네 개의 단계와 

단계별 과업으로 정리해 보았을 때, 노년기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세 번째 단계이자, 

의존적이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책임, 가족과 자녀부양의 의무 등 각종 사회적 의무

에서 벗어나 가장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장식해 볼 수 있는 인생의 찬란한 절정인 

것이다. 

  그러나 노년기는 아직까지 소극적이고 쇠약한 시기로 인식되는 경향이 지배적이

며, 따라서 노년기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즉 자아발전이 꽃피는 ‘제3기 인생’

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매우 미비하다. 굳이 제3기 인생의 철학적 의미에 대해 논하

지 않더라도, 평균수명의 증가로 국민의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

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 더욱이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노년

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제3기 인생에 대한 사회적 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축한다. 이에 따라 노후를 맞게 된, 그리고 맞게 될 개인과 사회의 각 주체가 보

다 적극적으로 제3기 인생에 대해 준비해 나가고 이를 통해 자아가 꽃피는 제3기 

인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의 조성은 이제 변화된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과업인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해, 궁극적으로 온 국민이 성공적으로 제

3기 인생을 준비할 수 있기 위해서 구축해 나가야 할 사회적 기반 모형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3기 인생에 대해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는 없으며 본 연구가 



초동연구라는 성격으로 인해, 본 연구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소 광범위하지만 

세 가지 축으로 연구내용을 구성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3기 인생준비, 또는 보다 일반화된 개념으로 노후준비

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전화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

째, 국내에 제3기 인생준비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수

집해 특성 및 문제점등을 심층분석하였다. 셋째, 해외의 관련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기반은 노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욕구의 다양성을 수용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일한 제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궁극적으로 사회구

조 전반의 개혁을 수반하는 광범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 그만큼 제3기 인생준비

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한 연구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이며 꾸준한 제

도적 노력을 요하는 문제일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노력의 첫 발로서 의

미를 갖는 동시에 온전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도 갖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소정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작성되었으며, 원내의 정경희 연구위

원, 이윤경 선임연구원, 유삼현 연구원, 그리고 원외에서는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의 한정란 교수님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보고서에 자문을 

주신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강인 교수님,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모선희 교수님, 

숭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의 기영화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해외사례를 비롯해 여러 

자문을 주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최성재 교수님과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의 홍선미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제3기 인생이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사

회적 화두(話頭)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개척해보고자 노력

하고 계시며, 바쁜 와중에도 본 연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주고 시간을 

할애해주신 각 관련 단체의 관계자께 감사드린다. 

2008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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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ategies and policy measures for successful preparation of 

『the Third Age』

  As is defined by Peter Laslett who classified the life course into four stages, 'the third 

age' is a period of self-fulfillment, independent and free from social and familial 

responsibilities. Despite such potential, old age is still regarded by most as senile, 

incompetent stage of life. This partial view on old age should be dismissed because not 

only has the relative importance of old age increased along with the increase in life 

expectancy, the medical progress has made the third age healthier than ever. 

Thus, we can draw a conclusion that enriching the third age of all people is an essential 

part of old age well-being and more active policy measures need to be taken to make 

this significant stage of life happier.

  The main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a policy model for enabling people 

who are concerned about their third age to make preparations for the important life stage 

to come. In order to achieve such aim, this research is composed of three parts. First, 

considering that it is an initial research on policy measures for the third age, the 

research starts out by conducting a telephone survey on how Korean adults regard their 

third age and what they do to prepare for it. The survey results provides a basis for the 

policy model. Second, case study on domestic programs related to third age is conducted 

and third, foreign example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are introduced.





요 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평균수명의 증가로 국민의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제3기 인생준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짐. 

— 적극적으로 제3기 인생을 설계함으로써 개인적 차원에서 보다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며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반면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제3기 인생을 설계하기 위한 노후 준비가 부족한 실정. 

— 고령화의 문제와 달리 제3기 인생설계는 아직 사회적 화두(話頭)로 부각되지 

않음.

□ 이처럼 제3기 인생준비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부족했던 것은 우리나라가 급속도

의 고령화 현실에 직면해 가장 기본적이고 급박한 제도 정비에 주력해야 했기 

때문임. 

□ 한편,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기반은 노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욕구의 다양성

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함. 이는 단일한 제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구조 전

반의 개혁을 수반하는 광범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음. 

—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기반은 최대한 자율성(autonomy)과 다양성(diversity)

을 살리는 방향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

의 역할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건설적인 제3기 인생설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각 사회주체의 적극적인 개입과 이것을 조정

(coordinate)하는 정부의 균형 잡힌 역할 제시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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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의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

며,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됨. 

— 첫째, 45-64세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제3기 인생준비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실태에 대해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그 함의를 분석함. 

— 둘째, 국내의 제3기 인생준비에 관련된 단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함. 

— 셋째, 해외의 관련 사례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아이디어의 벤치마킹 가능성 

검토 및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도출.

3. 제3기 인생준비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의 함의 

□ 성별, 연령대별, 그리고 학력‧소득‧직업계층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노후에 대한 인식과 욕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연령대에 따라 노후준비에 대한 걱정과 관심의 초점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

할 수 있었음. 

— 가령, 생활비용에 대한 걱정은 타 연령대보다 45-49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50대의 경우 타 연령대보다 ‘무위’에 대해 걱정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50대 이후에는 건강상실, 치매‧중풍 등 건강 관련 변인이 노후에 대한 주요 

걱정거리로 나타남. 

— 대다수의 국민이 적절한 노후준비의 시기를 30대로 꼽은 점으로부터, 제2의 

인생준비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시작 시점은 30대로 보는 것이 적절함.

반면, 노후에 대한 걱정은 50세에서 54세 사이에 가장 높게(60-64세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 연령대가 직접적인 정책적 개입에 대한 욕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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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연령집단이며, 따라서 집약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연령층이라는 

사실을 보여줌.

□ 국민들의 다수는 61세 이후에 현업에서 은퇴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은퇴 이후 ‘전직과 관련된 일’ 또는 ‘전혀 새로운 일’과 같이 신규 취업을 통

한 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나 일에 대한 상반된 반응을 보임. 

—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음. 

첫째, 비록 현업에서 늦은 은퇴를 원하지만 일단 은퇴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임. 

둘째, 퇴직후 고령자 재취업, 노인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다는 것임. 

— 퇴직 후 일자리를 원하는 집단은 주로 노후 준비가 부족했을 것으로 예측되는 

저소득, 저학력, 기능원‧단순노무직 종사자 임. 

□ 제3기 인생에 대한 관심과 실제적 준비정도가 학력, 직업, 소득 등 소위 사회경

제적 지위가 ‘상층’에 해당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3기 인생 설

계에 있어서도 ‘양극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음. 

—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노후준비는 일찍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

이 강했으며, 경제적 노후준비의 준비율과 충분성이 높게 나타남. 

— 건강에 관한 준비는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른 확연한 차이는 없었음.

— 노후 활동에 대한 준비율은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준비율이 

높게 나타남. 

□ 농어촌지역의 제3기 인생준비 기반 및 프로그램은 도시지역과 다르게 특화시킬 

필요가 있음. 

— 농‧임‧어업 종사자들의 경우 타 집단과 비교해 경제적 노후준비, 건강준비, 노

후 활동준비 등 각 영역에 대한 미준비 이유가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응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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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선호하는 노후활동의 유형에서 차이를 보이며 따라서 

이같은 욕구의 차이를 인식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월수입 100-400만원 사이의 중산층에서 자원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을 원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을 기준으로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취미여가활동과 종교활동에 대한 선

호가 높은 반면 학력이 낮을수록 친목활동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선호가 높

게 나타남. 

— 연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취미여가활동, 연령이 높을수록 친

목활동, 50대에서 자원봉사활동 및 직업관련 일들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남. 

□ 노후준비에 있어서 ‘구체적 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

는 집단이 발견됨. 

□ 남성과 여성의 노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통해 성별 역할모델이 노후에 대한 

인식으로도 연결되고 있음. 

□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노후준비 프로그램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존재함을 발견

할 수 있음. 

— 노후준비 전반에 대한 관심과 준비율은 대졸이상의 고학력에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정작 대졸이상의 학력자들은 타집단에 비해 노후준비 프로그램에 참여

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것은 노후준비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공유되

지 못하고 있거나, 현재까지 존재하는 노후준비 프로그램의 내용에 준거해 큰 

도움이 못된다고 판단한 결과로 해석됨. 

4. 국내 사례조사의 함의

□ 국내사례를 운영주체, 목적, 대상, 비용, 내용, 운영방법 등의 측면으로 구분해서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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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주체별 특성 : 

공공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이 활성화되지 못함. 특히 양질의 교육

자원을 지니고 있는 대학들의 참여가 저조.

— 프로그램의 목적 :

제3기 인생설계 프로그램들의 목적은 전반적인 제3기 인생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은퇴후 재취업이나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다른 이

들의 은퇴설계를 도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의 세 가지로 크

게 분류됨. 

— 재원 및 교육비용 : 

아직까지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참여자 스스로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보다

는 외부의 지원을 통하여 무료 혹은 저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수혜자가 교육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소수 프로그램에 불과함. 

이는 노인복지관이나 노인교실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노년기교육

과 유사하게 제 3기 인생 설계 프로그램들 역시 무료나 초저가의 프로그램들

이 여전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은퇴설계의 가장 

중요한 직간접적 수혜자가 기업(고용주)과 은퇴자 바로 자신이라는 인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임. 

— 교육내용 및 방법 : 

각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 및 방법은 비교적 다양하게 구성됨.

그러나 재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심리검사 

혹은 진단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발견됨.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교육인

원을 30명 이상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은퇴 후 삶의 다양성에 비추어 

볼 때 학습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내용이나 개별화된 교육방법 도입과는 

거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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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의 운영방식 :

프로그램 운영방식 면에서는 단선형의 프로그램과 다단계형 프로그램으로 분

류될 수 있음. 

은퇴 및 노화는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제 

3기 인생 설계는 단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으며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지

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임. 따라서 이러한 은퇴 및 노화과정의 특징에 

비추어 본다면, 일회성이나 단선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됨. 

□ 국내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공공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기업 및 제3섹터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 대부분의 제3기 인생준비 교육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개별적인 주제

들을 나열해 놓은 형태를 띠고 있음. 또한 특별한 기준과 원칙 없이 각개 약진

하고 있음.

□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3기 인생준비 프로그램들은 전반적으로 포괄적

인 시각보다는 부분적인 시각에서 접근되고 있음. 

— 현재 실시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재취업이나 재무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순수하게 은퇴와 제3기 인생을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미비함.

5. 해외 사례조사의 함의 

□ 해외 사례는 크게 국가중심형, 민간주도-국가인증형, 민간주도형의 세 가지 유형

으로 구분될 수 있음. 

□ 해외의 경우 충분한 민간의 성장 뒤에 국가의 지원이 뒷받침 되고 노인의 자율

성과 자생력이 강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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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운데 우리의 경우 국가중심형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을 배양해 

나가는 방식으로 제3기 인생준비 프로그램의 모형이 설계되어야 함. 

6. 결론 및 정책제언

1. 제3기 인생준비의 컨텐츠 마련

□ 제3기 인생준비의 컨텐츠는 크게 노후준비 교육용 컨텐츠와 일반적인 노후생활 

가이드를 위한 컨텐츠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은 다시 그 목적과 대상, 그리고 

매체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 될 수 있음.

□ 교육 컨텐츠의 유형 : 

— 개개인의 노후설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 노후설계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 노인교육(평생교육) 프로그램

□ 제3기 인생준비의 컨텐츠는 유형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 및 대상과 목적이 차별

적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컨텐츠 간에 구

분이 모호하며, 대상과 목적보다는 시행 주체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이 달라지

는 양상을 보임. 

— 우선, 개개인을 위한 노후준비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보다 ‘실질화’시킬 필요

성이 제기됨. 이를 위해서는 다음이 필요함.

첫째, 생애주기 전반 및 생애주기별 과업에 대한 이해 

둘째, 재정, 건강, 사회참여, 시간계획, 주거, 관계, 사회복지제도 등 포괄적인 

영역의 노후설계 정보 제공

셋째, 노후설계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원에 대한 소개

— 둘째, 노후설계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전문적 컨설턴트로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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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역량에 관한 특화된 교육이 추가되어야 함.

— 셋째,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와 같은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컨텐

츠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학습 및 자아개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함.

□ 노후생활가이드를 위한 컨텐츠 개발에 있어 ‘노후생활 매뉴얼’ 발간 및 ‘온라인 

정보 포털’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제3기 인생준비 컨텐츠 개발의 전략은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전략을 통해 마련될 

수 있음 

— 첫째, 자료수집, 둘째, 평가 및 분석, 셋째, 컨텐츠 개발, 넷째, 컨텐츠의 표준

화 및 보급, 다섯째, 환류 및 평가

2. 성공적인 제3기 인생준비의 제도적 기반 조성

□ 원스탑(One-stop) 정보제공 인프라의 구축 : (가칭)노후생활 정보센터

□ 생애설계 전문가 양성의 표준화

□ 생애설계 상담 및 교육 인프라의 구축

□ 제3기 인생대학의 설립 지원과 노인 사회참여 인프라 구축

□ 제3기 인생준비 허브(Hub) 기구의 설립

3. 제3기 인생준비의 법적, 문화적 기반 조성

□ 제3기 인생준비의 문화를 창출하고 각 주체의 적극적 관여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 문화적 기반의 조성




